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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장병 격려 다과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에 훌륭하게 기여한데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 나라가 해외파병하

고 있는데 한국군이 가장 우수하고 임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

습니다. 이런 평가 받을 때 까지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라크 날씨가 더운데 우리는 숨만 쉬어도 힘 드는데 작전수행 하느라 힘

들었을 것입니다. 동티모르 지도를 보니까 낯선 곳인데다가 말도 안 통했

을 텐데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라 

위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분은 국위선양도 하고 다시 파병도 했으면 

싶지만 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라크 추가 파병이 정말 걱정스럽습

니다. 마음을 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자리가 여러분 노고 치하하는 자리지만 겸사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의

견 듣고 싶습니다. 마음을 정하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듣고 

국방장관 참모총장들 작전기획 본부장도 모두 듣고 여러분 한마디가 참고

가 될 것입니다. 윗분들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보고 느낀 대로 편안하

게 말해주십시오. 지휘관들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마부대장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때 초

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부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키

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